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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기도회

- 2023.03.03(금) 저녁8시30분 -

- 쓴뿌리제거(14) -

“시기 질투의 영 쓴 뿌리는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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쓴뿌리제거(14)– 시기 질투의 영-

1) 옹졸하여 남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죄

“하나님, 저는 옹졸하여 시기하고 질투하고 투기하며 살았습
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괜히 화가 났고, 싫었으며 울
분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안
되고 실패하기를 속으로 은근히 바랐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으면 괜히 시기심이 올라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복을 받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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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잘 되고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으면,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 주어야 마땅한데, 사촌이 논을 산 것이 무
척 배가 아팠습니다. 아니 내 입에서는 축복하는 말이 도무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고 사는 것은 그만한 공로
가 있는 것이고, 또한 조상들이 심어놓은 것이 있어서인데, 그
가 복을 받을 것을 싫어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가 나보다
더 잘한 것이 없는데, 왜 그가 복을 받고 사는지 도무지 이해
하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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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진정 기뻐해 주지 않았습니
다. 오히려 혈기 부리고 투털거렸습니다. 상대방을 깎아 내리
지 않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상대방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때마다 마구 씩씩거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의 행적을 비꼬며 험담까지 했습니다. 그래야 직성이 풀
렸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는 그를 비방하는 말이 서슴없이
나았고, 그를 만나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욕하고 있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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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 악한 죄를 회개합니다. 내가
사탄마귀처럼 시기하고 질투했음을 인정합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 뼈가 썩는다고까지 하셨는데(잠14:30),
그만 내 뼈가 썩고 내 몸이 고장나게 하고 있었습니다. 진심으
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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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주님께서는 나도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비록
작은 것일지라도 나에게 몇몇의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는데,
저는 저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열심히 활용하지 못했습니
다. 그래서 얻는 것도 없었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저의 게으름과 나태를 회개
하기는커녕,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씩씩거리며 기분 나빠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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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저보다 늦게 시작하거나, 나보다 능력도 떨어진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이 가진 것을 볼 때에는 정말 견딜 수
가 없었습니다. 그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
고 그를 보면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제 마음이 좁고 옹졸하
여 그랬다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게
으름이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내가 내 후손이 복
을 받도록 심지도 않으면서, 나는 못난 조상들만 만났다고 조
상탓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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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내게는 왜 좋은 조상을 주지 않았느냐면서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에 대해서는 늘 혹평하며 비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를 험담하는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때
로는 모함까지 하여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나의 게으름과
나태함은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를
원했으며, 칭찬듣고 영광받기만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영광받을 만한 일이 있을 때에는 상대방과 결코 협력하지 않
았습니다.



9/12

쓴뿌리제거(14)– 시기 질투의 영-

칭찬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나만 칭찬을 받으려고 상대방을
늘 배제시켰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한 일을 깎아내
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을 일부러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런데도 상대방이 상을 받았을 때에 너무나 배가 아팠습니다.
시기와 질투는 내 몸을 상하게 하고, 결국 폭력과 살인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정말 몰랐습니다. 주여, 이 시간 남이 나보다
더 사랑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복을 누리고 산 것을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온 죄를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거룩하
신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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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세우기 –

“옹졸하여 남을 시기하고 미워함으로 불러들인, 시기 질투의
영과 십자가 세운다”(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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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당 점쟁이의 죄

“하나님, 나와 내 조상들이 무당과 점쟁이를 섬겨 시기 질투
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기 질투심
이 가장 강한 사람이 바로 무당과 점쟁이들인데, 그들을 가까
이하고 그들을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그들은 시기 질투심이
많아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지 못한 채 혼자 살아간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기 싫어하고 남이 자기보다 더 잘 하면
정말 배아파 한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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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당과 점쟁이를 섬김으로 그들 속에 있는 시기 질
투의 영을 불러들인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
실히 살고 베풀고 살면, 나도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쉽게 성공하려고 물어본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남이 잘 되는 것이 배가 아플 때에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 상대방을 저주하는 주술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
고 때로는 상대방이 망하도록 저줏굿을 했던 죄를 회개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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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저는 시기와 질투심의 영이 발동한 것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서라도 상대방이 망하도록 굿을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의 무능함과 게으름을 나무라지 않
은 채 오로지 남을 깎아내리고 굿한 죄를 지었음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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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이제는 남을 시기하고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게
으름은 재껴놓고 오히려 상대방을 미워하고 시기하며 살아온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또한 무당과 점쟁이를 가까이 함
으로 시기와 질투의 영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망하기를 바랐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누리며 살아갈 수 있
도록 각기 다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음을 받아들입니다. 그
러므로 이제는 내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에 최선을 다하겠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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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어떻게 주셨는지를
살펴보고, 그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생
기더라도 결코 시기 질투의 영이 가득한 무당 점쟁이를 찾아
가지 않겠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축복하고, 또
한 그를 통해서 오히려 배우겠습니다. 나도 열심히 살아서 하
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
소서.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
름으로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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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세우기 –

“무당 점쟁이를 섬겨 불러들인, 시기 질투의 영과 십자가 세운
다”(10회)


